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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혜동산과 함께하는 Movie 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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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위원장 김해관)은 1월 6일(월)오전8시부터 경기 광주시 소재 장애인복지시설인 ‘은혜동산’에서 나눔 활동을 전개했다. ��이번 봉사활동은 ‘KT노동조합 창립 38주년’을 맞아 기념 행사 대신 장애인들의 생활환경 등을 살피고 후원물품을 전달함으로써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기 위한 일환으로 이루어졌다.��은혜동산은 20대부터 70대까지 신체 및 정신 장애로 일상활동이 어려운 분들이 생활하는 곳으로 이번 행사에는 KT노동조합 김해관 위원장을 비롯해 중앙 및 지방상집 간부 56명이 함께했다. ��김해관 위원장은 "13대 집행부 임기 마지막 해인 올해 창립일은 내, 외빈을 모시고 기념하자는 의견도 있었으나, 지역사회 소외된 이웃과 함께하는 것이 더욱 뜻 깊을 것 같아 별도의 행사 대신 이번 봉사를 기획했다”고 밝힌 뒤 “겨울 눈이 내리는 오늘, 은혜동산의 가족들과 함께 식사하며 웃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다른 그 어떤 기념식 보다 훨씬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 된 것 같다”고 피력했다. ��계속해서 “영화관람과 아름다운 공연을 함께 해주어 은혜동산 가족들께 오히려 저희가 더 감사 드리며, 늘 행복하고 건강하시길 바란다”고 전했다.��금번 봉사는 장애우들과 영화관에서 관람을 함께한 후 복지관 내, 외부 환경정화와 후원물품 전달, 음식배식, 복지관 장애우들의 하모니카 공연 등의 순으로 이루어졌다. ‘영화관람’은 평소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 가족들이 가장 하고 싶었던 외부 활동으로, 이날 관람은 1대1케어를 통해 순조롭게 영화관 나들이를 마칠 수 있었다. ��노동조합은 ‘은혜동산’처럼 정부의 지원이 크지 않은 장애인복지시설 등과 맺은 인연을 일회성으로 끝내지 않고, 더욱 관심을 갖고 함께할 수 있도록 꾸준히 나눔 활동을 지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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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302호, 2020년 1월 6일(월)








노동조합, 창립 38주년 기념 봉사활동


장애시설 ‘은혜동산’서 영화관람, 환경정화 등 나눔 펼쳐










